
4월 22일 ‘지구의 날’ 

석유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Icons created by Alina Oleynik, Royyan Wijaya, Aaron K. Kim 

장난감, 반찬 통, 컴퓨터, 옷, 이불, 가방, 자동차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화석연료지만,  
아직도 석유 사용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 정말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사진출처: DVIDSHUB(Flickr)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석유업체 비피(BP)의 시추선이 폭발하면서  
기술자 11명이 숨지고, 490만 배럴이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 터져버린 관을 막기는 힘들었고 
87일 만에야 겨우 석유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게 변해버린 바다//멕시코만 



사진출처: Louisiana Department of Wildlife and Fisheries 

멕시코 걸프해 남쪽에서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수는 무려 1,300마리나 됐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시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험한 선택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바다//멕시코만 



나이지리아 남부에 있는 니제르 델타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합니다.  

축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던 석유는 지역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돈에 눈이 먼 정부와 다국적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사진출처:pixabay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사진출처: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강물과 숲은 모두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원인은 바로 낡은 송유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 회사인 로열더치셸그룹은  

유출 된 기름을 막고, 손해 배상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진출처: Greenpeace 

전 세계 시민 단체들의 도움으로 주민들은 6년의 싸움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인당 366만원.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많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마실 물이 오염 되고,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사진출처: Friends of the Earth Europe / 인터뷰: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안 잡혀요.  
잡은 고기들도 기름 냄새가 나서 팔 수 없고요.”-파이어스 팡고-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등록금 대신 잡은 고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학교에 사정도 해봤어요.”-비툼- 



사진출처: Tax Credits(Flickr) 

저주로 변해버린 석유//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원유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1조원  
걸리는 시간 30년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보다 900배 이상 많은 물을 마시는 주민들 
366만원으로 이 모든 게 보상이 될까요?  



사진출처: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석유는 전쟁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이라크 석유를 채굴해 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쿠웨이트 침공이 부당하다며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며 이라크는 항복을 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걸프전 



사진출처: U.S. Defense Imaginery 

이 때, 바다로 흘러나온 석유는 2억 4천만 배럴이 넘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건으로 그 면적이 하와이보다 넓었습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2011년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  

게다가 센카쿠열도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  
카스피해를 둘러싼 나라들의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전쟁//걸프전 



사진출처: 태안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12월,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거대한 기름띠가 태안 반도를 뒤덮었습니다. 
태안군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도움을 건넨 것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100만 명의 시민들은 기름 때를 없앴습니다.   

  

기름이 삼킨 바다//태안반도 



사진출처: Puak(Flickr) 

기름 유출 사고는 몇 십 년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가져온 저주를 풀 수는 없을까요?  



사진출처: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문제가 경제 성장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의 50%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에너지 혁명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3,500가구 이상이 태양열 에너지 패널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랭커스터 지역에서는 새로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청정 전기 비율은 26%에 이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적극 관심을 보이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는 40%, 독일은 30%가 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조용한 에너지 혁명 

사진출처:State of California,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사진출처: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지구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석유가 있습니다.  
1969년 1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유니언 오일이라는 정유 회사의  
시추 시설이 파괴되면서 1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 결과 아름답던 파란 바다는 검게 물들었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사진출처: Pixabay 

바다가 검게 변한 다음 해 4월 22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은  

대학생 데이즈 헤인즈와 함께 지구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2천 만 명.  

이렇게 시작된 지구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2009년 유엔은 이 날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흔히들 바다를 두고 한없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름이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모이고 모여,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속 생물들은 물론,  

해안가 주변의 주민들은 역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석유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사진출처: Pixabay 



보니따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따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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